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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혜의절경에다볼거리·즐길거리도‘가득’

“푸르른 바다가 그리운 무더운 여름,�선유도에서 힐링하
세요!”
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 준비를

마치고 2일부터 피서객을 맞이한다.
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는 2.13㎢의 면적에 550여명 이상의

인구가 살고 있으며,�63개의 크고 작은 섬이 모여 있는‘서
해의 보물섬’고군산군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.
선유도는 신선‘선’에 놀‘유’를 쓰는데,�경치가 무척 아름

다워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.�
특히 이곳의 바닷가는 고운 백사장이 10리에 걸쳐 펼쳐져

있어‘명사십리 해수욕장’으로 유명하다.
이곳에서는 망주봉과 선유봉을 비롯한 등산코스는 물론

낙조와 명사십리,�바다낚시와 갯벌체험,�선유스카이라인 등
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.

▲바다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체험,�선유스카이썬라인
국내 최초로 바다에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해 바다를 횡단

하는‘선유스카이썬라인’은 공중하강체험시설로 요즘 각광
받고 있는 신종 레포츠 중 하나이며,�지난해 7월 개장 후
선유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오르
고 있다.
선유스카이썬라인의 출발지 타워 높이는 45m이며 10층과

11층의 전망대에서는 서해낙조 등 선유팔경을 감상할 수
있다.
우리나라 바다를 가르는 공중하강체험시설로는 가장 긴

약 700m�길이로,�선유도 해수욕장이라는 해상관광지에 설
치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인기
를 끌고 있다.

▲시간의 흐름도 잊게 할 황홀한 절경,�선유팔경

선유도에는 선유8경이 있다.�선유도 선착장에서 선유도
내부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‘명사십리해수욕장’
다.�
이곳은 백사장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와 맨발로 모래

사장 위를 뛰어다녀도 발이 아프지 않다.
해수욕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선유도를 대표하는 망주봉

이 보인다.�
큰비가 내리면 망주봉 암벽을 타고 예닐곱 가닥으로 쏟아

지는 망주폭포도 선유8경 중 하나이다.�
선유도해수욕장의 황홀한 일몰을 가리키는 선유낙조,�무녀

도의 3개 무인도 사이로 고깃배가 돌아오는 삼도귀범,�장자
도 밤바다의 고깃배 불빛을 일컫는 장자어화,�고군산군도의
12개 봉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무산12봉,�신시도의 월
영봉(199m)을 오색으로 물들이는 월영단풍,�기러기가 내려
앉은 듯 한 형상의 모래톱인 평사낙안도 선유팔경의 빼놓을
수 없는 볼거리이다.�
이 중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선유도에서 보는 해넘이

이다.�
고군산군도의 서쪽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는 일몰은 화려

함을 넘어 장엄하다.�
특히 망주봉 정상에서 보는 해넘이가 장관이지만,�선유도

와 무녀도 사이의 선유대교나 이 다리 아래의 해안도로에
서도 멋진 일몰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며,�망주봉과 대장
봉,�선유봉에서 해넘이를 보거나 촬영한다면 더없이 좋을

것이다.�
▲각양각색 해수욕장
선유도 해수욕장은 천연 해안사구 해수욕장으로 금빛 모

래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.�
100여m를 들어가도 수심이 허리까지 밖에 차지 않고 높은

파도가 없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.�
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전월리 갈대밭을 지나 남악

리 마을 뒤편으로 넘어가면 둥글둥글하고 조그마한 조약돌
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몽돌해수욕장이 있다.�
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동글동글해진 검은 돌로 이뤄진

해변이 이색적이다.�
몽돌해수욕장에서는 물가로 내려서면 파도가 칠 때마다

몽돌들이 부딪치며 내는 청아한 소리가 듣기에도 경쾌하며
해수욕장 정면에 위치한 방축도를 볼 수 있다.�
선유도 선착장에서 통계 마을로 접어들면 아담한 옥돌해

수욕장으로 통한다.�
해변이 모래사장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돌로 되어있어 주

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그 풍광이 일품이다.
한적하고 조용한 경관들이 주변에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

코스로 각광받고 있다.

▲갯벌체험,�바다낚시 등 다양한 즐길 거리 가득
서해의 진짜 매력은 펄펄 살아 움직이는 갯생물들을 마음

껏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다.�

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무공해 반찬거리를 얻을 수 있을
정도로 고군산군도의 갯벌은 인심이 후하다.�
선유도 해수욕장 갯벌은 맛조개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.�
삽으로 갯벌을 살짝 걷어낸 뒤 송송 뚫린 구멍에 소금을

뿌리면 맛조개가 바닷물이 들어온 줄 착각하고 고개를 쑥
내밀면 반쯤 올라왔을 때 잽싸게 잡아채면 된다.�
갯벌체험 이외에도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관광으로 여

름철 최고 피서지로 손꼽히고 있다.

▲자전거 하이킹,�구불길 트래킹
선유도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.�
선유도와 그 이웃 섬들은 면적이 넓지 않고 가파른 오르

막길이 없어서‘하이킹의 천국’이라 불릴 만하다.�
대여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작은 다리를 통해 선유도와

연결된 장자도,�대장도,�무녀도 등의 구석구석까지 둘러볼
수 있다.�
특히 선유도에서 무녀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9.28km의

하이킹코스는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
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.�

올해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해수욕장을 개
장할 예정이다.�선유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아침 9시를 시
작으로 1~2시간 간격으로 총 5회 운항하며 쾌속선은 50분,
고속선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.�
여객선 운항문의는 군산연안여객선터미널(☎063-472-

2711~2),�월명여객선(☎063-462-4000),�한림해운(☎063-461-
8000)으로 하면 된다.�
한편,�2018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 되면 선유도는

배를 타지 않고도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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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과섬을연결해공중하강하는짜릿한‘선유스카이썬라인’각광

망주봉정상에서보는해넘이등선유8경장관…하이킹·트래킹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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